
더 이상 시간 끌지 마라!
임·단협에 성실히 임하고 회사안을 즉각 제시하라!

■ 7차 교섭까지 왔다! 이제는 회사가 답하라!

지난 7월 8일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노동조합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 왔다. 
그러나 임단협 교섭이 7차까지 진행됐음에도 회사는�아직�노동조합�요구안에�대한�구체적
인�회사안을�제시하지�않고�있다.

요구안�제시�후�벌써� 50여�일이�지나고�있다. 이제는 
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한다. 더 이상 시간
을 끌며 교섭을 지연시키지 말고, 노동조합�요구안에�
대한�책임�있는�회사안을�즉각�제시해야�한다!

■ 노경저널 통한 왜곡된 홍보, 

   이것이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인가?

회사는 노경저널을 통해 마치 노동조합이 이번 중대재해 사고를 빌미로 이용해 무리한 
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. 

산보위와� 임·단협은� 분명히� 별개의� 사안이다. 이를 교묘하게 연결해 노동조합을 문제의 
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결국 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역으로 이용
하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.

■ 산보위는 산보위대로, 임·단협은 임·단협대로!

지금�필요한�것은�왜곡된�여론전이�아니라�성실한�교섭과�책임�있는�회사의�답변이다. 산
업안전과 재발방지는 산보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고, 임금과 단체협약은 임·단협 교섭을 
통해 해결해야 한다. 

서로� 다른� 사안을� 억지로� 엮어� 교섭을� 지연시키거나� 책임을� 회피해서는� 안� 된다.�회사는 
더 이상 교섭을 지연하지 말고 구체적인 회사안을 제시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·단협 교섭
에 나서야 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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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별 전환 정착!!

안정적 노동조합!!

조합원 권익향상!!



 노조를 탓하기 전에 현장을 돌아보라!
지난 10여 년간 회사는 크게 성장했지만 현장의 인력과 안전 여건은 오히려 악화됐다. 
2012년�약� 2,260명이었던�현장�인력은� 2026년�약� 1,200명�수준으로�줄어�약� 50%�가까
이� 감소했다. 더욱이 2012년 신규채용 이후 14년째 신규채용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
다. 반면 회사�매출은� 2012년� 약� 5조� 원에서� 2026년� 약� 9조� 6천억� 원으로� 약� 90%� 이
상�성장했다.

현장 인력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, 회사 매출은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. 그 성장을 누가 
감당해 왔는지 회사는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.

■ 회사의 성장은 현장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!

중대재해가 발생한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. 인력�부족
과�높아진�노동강도�속에서�위험작업의� 2인� 1조� 원칙은�지켜졌는지,� 작업방법과�안전절차
는�제대로�작동했는지,�안전관리체계에는�문제가�없었는지�철저히�점검해야�한다.

사고의 책임을 개인이나 현장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. 인력·작업환경·노동강도·안전관리체
계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.

노동조합의� 요구는� 생산을� 막자는� 것이� 아니다.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
더 이상 위험에 내몰리지 않고, 안전하게�일할�수�있는�현장을�만들자는�것이다.

■ 왜곡과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, 성실교섭에 나서라!

노동조합은�故� 김승모�노동자의�죽음을�결코�교섭의�수단으로�이용하지�않는다. 중대재해
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지 말고, 사고와 임·단협을 악의적으로 엮지 마라! 노동조합
을 희생양으로 삼는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!

회사는 책임 회피와 왜곡된 여론전을 멈추고, 더 이상 시간 끌기로 교섭을 지연시키지 말며 
노동조합�요구안에�대한�책임�있는�회사안을�제시하고�임·단협�교섭에�성실히�임하라!

■ 2026 임·단협 교섭 일정 ■

9월1일(화): 8차 임금교섭. 8차 단협교섭
■ HL만도 고 김승모 중대재해 관련 청와대 면담 ■

일 시  2026년 9월 2일(수) 10시 30분 
장 소 청와대 연풍문(연풍관) 
참석자 청와대 사회수석, 노동비서관. 고 김승모 대책위


